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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화학, 칼 퇴근이 경쟁력이다!
김반석 부회장, 스피드 경영론에 효율성 강조 … 악재 속 승승장구 비결

LG화학이 <칼 퇴근이 경쟁력>이라는 방침에 따라 오후 6시만 지나면 서울 여의도 본사 사무실이 텅 비는

데도 사상 최대 영업실적을 거두며 승승장구하자 비결이 주목되고 있다.

LG화학은 2008년 1/4분기에 고유가와 배터리 폭발 사고, 공장 화재 등의 악재를 딛고 연결 기준 매출 4조

140억원에 영업이익 4012억원, 순이익 2561억원으로 사상 최고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.

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2.0%,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5.4%, 126.6% 증가했다.

또 본사 기준 영업이익은 3788억원으로 증시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가 2000억원대 후반이었던 것에 비해 상

당히 높았다.

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야근도 안하고 큰 수확을 거둔 것은 보고ㆍ회의ㆍ퇴근 문화 바꾸기 캠페인 등을 통해 

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형성됐고 목표달성 의지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.

김반석 부회장은 퇴근을 <배터리 충전>에 비유해서 일찍 퇴근해 충분히 충전해야 다음날 활기차게 근무할 

수 있고 늦게까지 일하면 방전돼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.

LG화학 관계자는 “눈치보느라 늦게까지 남아있는 악습을 없애라는 뜻”이라며 “야근하면 효율성 떨어지는 

무능한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됐다”고 말했다.

또 김반석 부회장은 “보고서는 한눈에 볼 수 있게 A4 1장 이내로 작성하고 몇 시간씩 중구난방 회의를 하

는 일은 없어야한다”며 “남보다 먼저, 빨리, 제때, 실시간 점검해서 속도를 2배로 높이면 역량은 2배로 증가한

다”는 스피드 경영론을 들고 나왔다.

김반석 부회장은 목표달성의 중요성에 대해 “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높게 잡아 반드시 달

성토록 노력하는 것이며, 달성 후 희열을 느껴본 직원들은 눈빛이 달라진다”고 지론을 펼쳤다.

LG석유화학, LG대산유화 사장을 지낸 김반석 부회장은 전임 사장이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자의반 타의반, 

분위기 쇄신 차원으로 퇴진한 후 2006년 초 LG화학 CEO에 올랐다.

2006년 4/4분기부터 영업실적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2007년 1/4분기에는 본사기준 영업이익 1270억원을 

기록하며 연간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.

한화증권 차홍선 애널리스트는 1/4분기 영업실적 코멘트를 통해 “LG석유화학 합병 효과, 환율 상승 효과 등

을 감안해도 기대 이상의 놀라운 영업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계량화해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경영진의 우수

한 능력 덕분”이라고 평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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